
“가정의 달 중국동포 이웃에 온정 나눴다”...
재외동포청, 중국동포단체와 함께 취약가정에 생필품 전달

재외동포청-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합동 나눔 행사 개최

□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5월 17일(일) 서울 대림동·구로동 일대에서 

(사)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와 함께 중국동포 취약 가정을 위한 나눔 

행사를 진행했다.

 ㅇ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동포 

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,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

마련됐다.

 

□ 이날 행사에는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과 귀환동포정착지원과 

직원,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및 한마음봉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.

 ㅇ 참석자들은 구로구·영등포구 일대의 중국동포 취약가정 10가구를 

직접 찾아 쌀, 라면, 휴지, 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.

 ㅇ 방문 가구는 장애인 가정,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가정, 조손 가정 등 

도움이 필요한 가정들로, 참석자들은 물품 전달과 함께 따뜻한 대화와 

위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. 

□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“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동포 단체와 함께 어려운 

이웃을 살피고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”며 “앞으로도 복

지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 가정을 세심하게 살피고, 밀착형 지원을 강화

하는 등 현장 중심 사업을 이어가겠다.”고 밝혔다.

붙임 : 가정의 달 맞이 재외동포청-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나눔 행사 사진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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